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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명품의 미래 
13. 소셜이라는 날개를 달아라

Lesson1. 사물인터넷의 응용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은 커다란 산업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홈, 스마트카, 의료 분야에서 활발하지만, 특정 업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product에 사물인터넷 개념을 접목시키면 platform이 됩니다. 이제 product로는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플랫폼으로 진화하지 못한다면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Lesson2. 소셜 플랫폼의 응용
‘사회적’이라는 의미의 ‘social’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점차 매스미디어의 힘이 약화되면서 본격적인 소셜 미디어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주력해야 할 일은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소셜 날개를 달 것인가’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소셜 미디어로는 카페,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톡이나 밴드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들이 만들어 놓은 링크 구조, 즉 소셜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은 상품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bookmark: _GoBack]Lesson3. N스크린 전략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잡아두는 3스크린(three screens)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PC, TV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태블릿도 점점 확산되고 곳곳에 스크린들이 많아지면서 무한대를 의미하는 N스크린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N스크린은 고객들의 눈과 귀가 있는 모든 곳입니다. 따라서 N스크린은 마케팅의 중요한 터전이며, 기업들은 N스크린을 추적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 등 모든 고객접점이 끊이지 않도록 링크를 걸어야 합니다. 즉, 소셜 플랫폼으로 나가서 N스크린의 동선을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소셜’은 비즈니스의 핵심역량이 되었습니다. 소셜화 되지 않는 상품은 도태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기존 상품에 소셜(social)이라는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날개를 다는 방법은 사물인터넷과 소셜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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